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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소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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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직무태도(정서소진, 직무열의)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일 관련 반추의 매개효과 및 근로자의 분리선호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3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정서적 반추를 매개로 정서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 숙고를 매개로 직

무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의 매개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반추를 통한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편 이러한 정서

적 반추의 간접효과는 근로자의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분리선호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근무환경

을 고려할 때 향후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반추를 통해 직무소진을 

증가시키거나 직무열의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정서적 반추, 문제해결 숙고, 분리선호, 정서소진,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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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조직의 업

무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Suh, 

2012). 근로자들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업무

와 관련된 정보 검색 및 저장, 의사결정에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Park, Lee, & 

Lee, 2014), 기업들 또한 직원들이 PC위주의 사

무환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오피스’ 환경

을 도입하고 있다(Lee, Park, & Lim, 2011).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스마트폰의 업무 활용이 근로자들에게 응답 

향상, 실시간 정보 증대, 빠른 의사결정, 작

업일정 유연성 등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Derks, ten Brummelhuis, 

Zecic, & Bakker, 2014).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

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작업의 유연성은 근로자

가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Allen & Shockley, 2009), 기업 내 

스마트폰의 사용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식의 공유를 확장시키며(Pitichat, 

2013), 직장 내 관계 증진과 지식의 공유는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들로서 

더 나은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Caraynnis & Clark, 2011; Gagné & Deci, 2005).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은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연락에 대해 더 빨리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직원

들이 퇴근 후에도 일하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Milliken & Dunn-Jensen, 2005; Towers, Duxbury, 

Higgins, & Thomas, 2006).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업

무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업무 시간 외 스

마트기기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70.3%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활동에 투입한 시간이 

주당 평균 1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15). 근무시간의 양적 증가 이외에도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우

려는 일과 가정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에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정생활을 방해하게 되며(Derks, van 

Mierlo, & Schmitz, 2014; Green, 2002), 그로 인

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oswell & Oslon-Buchanan, 2007; Van 

Hooff, Geurts, Kompier, & Taris, 2006). 이렇듯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에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며, Towers 등

(2006)은 모바일 기술에 의한 업무의 유연성을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퇴근 후 ‘가정영역’ 예를 들어, 일-가

정 갈등, 가정역할수행, 가정생활만족 등 개인

적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

어 왔다(Chesley, 2005; Derks & Bakker, 2014; 

Derks, Bakker, Peters, & van Wingerden, 2016; 

Derks, van Duin, Tims & Bakker, 2015). 하지만,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이뤄지고, 그 영향에 대한 긍정적 기대

와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직무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

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차원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

인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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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정도 및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

미한다(Ilies, Wilson, & Wagner, 2009; Matusik 

& Mickel, 2011). 이와 관련하여 Kahneman과 

Frederick(2002)의 이중처리모델(dual-process 

model)에서도 인간의 사고과정을 특정 사건

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자동적 처

리과정(automatic processing)과 의식적으로 특정

한 정보를 처리하는 통제적 처리과정(controlled 

process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부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근무시

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직무에 대한 

정서소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으로써 직무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

적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근

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소

진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차별적인 사고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

다. 셋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이 정서소진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차 즉, 분리선호의 역할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직이 근

무시간 외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시

행하거나 효과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활

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란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퇴근 후, 휴일, 주말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화, 이메일, 메

신저, 소셜 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업무 지

시를 주고받거나 각종 업무를 처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6). 근무시간 외 업무관

련 스마트폰 사용의 수준은 객관적 지표와 주

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지표

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건수

(빈도), 사용시간 등이 될 수 있으며, 주관적 

지표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을 얼

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

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를 객관적 수준으로 측

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

구는 주관적으로 지각된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측정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인식에 선행하며, 사람들은 주관적 인

식 이후에 반응이 나타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내적인 심

리에 근접하여 영향을 미치는 더 가까운 변

인(proximal variables)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Clarkson, Hirt, Jia, & Alexander, 2010). 또한 객

관적 사용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기간을 어

떻게 설정(월, 주, 일)하느냐에 따라 보고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간 별로 상이한 

사용수준이 기억에 의해 보고되기 때문에, 중

앙집중 혹은 최신효과 등의 보고오류가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지

표보다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근로

자의 반응 및 직무태도를 살펴보는데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일 관련 반추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에 열중하고 있

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과 

후에도 일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이나 인지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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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반추(work-related rumination)로 불리는데, 일 

관련 반추란 사람들이 일 관련 문제와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Cropley & Zijlstra, 

2011).

반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반추를 부정

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반추의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반복

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arvettoni, 

Cropley, Leotta, & Bagnara, 2007). 하지만 

Segerstrom, Stanton, Alden과 Shortridge(2003)는 

반추를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추의 목적이나 초점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ropley와 Zijlstra(2011)는 일 관련 반추의 긍

정적・부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서적 반추(affective rumination)와 문제해결 숙

고(problem-solving pondering)를 제안하였다. 정

서적 반추는 ‘문제와 관련된 정서에 집중되는 

고통스런 증상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인 사고

과정’으로 정의되며(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생각

으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의미한

다(Cropley, Michalianou, Pravettoni, & Millward, 

2012). 한편, 문제해결 숙고는 ‘특정 업무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감정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생각’으로 정의되며(Cropley & Zijlstra, 

2011),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신적 

검토 또는 이전에 수행한 일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한 이전 작업에 대한 평

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고의 형태를 의미

한다.

정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정서적 각성과 관련이 있다(Cropley & 

Zijlstra, 2011). 정서적 반추는 일과 관련된 문

제에 대해 생각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예, 좌절, 짜증)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

적 반추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정서적 반응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반응이 계속된다. 반면 문제해결 숙고는 

일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완료되

지 않은 일을 다음날 직장에서 처리하는 방법

을 계획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Querstret, Cropley, Kruger, & Heron,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

마트폰 사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

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일 관

련 반추

일과 중이건 일과 이후이건 간에 근로자가 

일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직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경우, 근로자

는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일, 성취해야 할 목표, 미완성 업무 등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긴

장도를 높여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Smit 

& Barber, 2016; Syrek & Antoni, 2014; Syrek, 

Weigelt, Peifer, & Antoni, 2017). 사람들은 스트

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이 반추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 Nolen-Hoeksema, McBride, & 

Larson, 1997), 직무요구로 인한 이러한 긴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의도와 상관없이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반

추를 경험하게 한다(Jeun & Son, 2012).

한편, 직무요구에 따른 긴장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문제해결을 통해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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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려는 전략을 찾게 만들 수 있다. Lazarus

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평가이론에서도 

직무요구가 클수록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

생하게 되지만, 그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

는 자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

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자동적으로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지적 과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 

연락 및 처리가 직무요구에 대한 자동적 사고

로 이어질 경우 정서적 반추로 이어질 것이지

만,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통제적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문제해결 숙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은 (a)정서적 반추 및 (b)문제해결 숙고와 정

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적 반추의 역할

직무탈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소진(emotional 

exhaustion)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고

갈되어 있는 느낌으로,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

는 요구들(demands)에 기인한 개인의 정서적 자

원들(resources)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으로 정의된다(Shin, 2003). 정서소진은 직

무요구의 증가와 개인자원의 감소로 인해 가

장 먼저 나타나는 직무탈진 신호로서 직무탈

진과정을 이해하는 중심변인이며(Baba, Jamal, 

& Tourigny, 1998; Cordes & Dougherty, 1993; 

Cropanzano, Rupp, & Byrne, 2003; Maslach, 1978; 

Zohar, 1997), 직무탈진의 핵심적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며(Shirom, 1989), 직무탈진의 다

른 하위요인(냉소, 효능감감소)에 비해 다양한 

조직변인들과 강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Lee & 

Ashforth, 1993, 1996; Wright & Bonett, 1997).

한편, 정서적 반추는 직장 스트레스 상황

을 재경험하게 함으로써, 육체 및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신-생리적 활

동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회복을 억제한다

(Brosschot, Gerin, & Thayer, 2006; Pieper & 

Brosschot, 2005; Verkuil, Brosschot, Gebhardt, & 

Thayer, 2010). 직원들이 직무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부터 회복을 하지 못

하면 그들은 피로를 경험한다. 피로한 사람들

은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반추하며, 이러한 정서적 반추는 정서적 회복

력을 떨어뜨린다(Querstret et al., 2016).

따라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이 직무요구로 받아들여져 직무와 관련된 

정서적 반추를 일으키게 되면, 정서적 반추는 

근로자의 정서적 회복력을 감소시켜 결국 정

서소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과 정서소진의 관계를 정서적 반추가 정적

으로 매개할 것이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직무

열의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숙고의 역할

직무열의는 업무에 개인자원을 능동적으로 

할당하는 동기의 개념으로(Kanfer, 1990; Rich, 

Lepine, & Crawford, 2010), Shaufeli 등은 직무열

의를 ‘활력, 헌신, 몰입으로 특징지어지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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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업무관련 정신상태’

로 정의하였다(S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여기서 활력(vigor)이란 일하는 

동안의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 회복력, 

일에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어려움

에 대한 인내이며, 헌신(dedication)은 열정과 의

미, 자존감, 영감에 의해 성취되는 일에 대한 

강한 관여이고, 몰입(absorption)은 일로부터 분

리될 수 없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

로 특징지어지는 일에 대한 긍정적 몰두 상태

를 의미한다.

문제와 걱정을 인식하는 것은 생산적인 문

제해결과 열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

응적이고 건강한 것이다(Brosschot, Dijk, & 

Thayer 2007). 이러한 문제해결적 숙고가 해결

책으로 이어질 경우 긍정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제공한다(Kinnunen, Feldt, Sianoja, de 

Bloom, Korpela, & Geurts, 2017). 또한 문제해결 

숙고가 높은 사람들은 일에 대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느끼며, 직무열의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높아졌으며(Kinnunen et al., 2017), 직

무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직무요구

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목

표달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직무열의를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iter & Bakker, 

2010).

따라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이 직무요구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직장에서 

끝내지 못한 업무나 개인의 수행을 통제하기 

위한 문제해결 숙고로 이어지게 되면, 문제해

결 숙고는 근로자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 및 일에 대한 관여를 높여 직무열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문제해결 숙고가 정

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분리선호

경계이론(boundar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단순화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삶의 영역 간 경계를 만들고 형성

하며(Ashforth, Kreiner, & Fugate, 2000; Clark, 

2000; Nippert-Eng, 1996), 영역 간 경계는 개인

이 여러 다른 삶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구조화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Clark, 2000). 직장인의 경우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영역과 가정영

역 사이의 경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직

장영역과 가정영역을 분리하거나 통합하고자 

하는 정도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Ashforth 

et al., 2000; Clark, 2000; Edwards & Rothbard, 

1999; Nippert-Eng, 1996).

분리선호(segmentation preferences)란 일과 가

정 영역 간에 강하거나 약한 침투성을 가진 

경계를 형성하고 일과 가정의 다양한 측면을 

분리 혹은 통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선호 

정도를 나타낸다(Kreiner, 2006).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segmenters)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 경계 혹은 정신적 울타리를 형성

하고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두 영역을 분리하

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개인은 직장과 가

정에 별도의 달력과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고, 

한 영역의 문제를 다른 영역의 사람과 의논하

지 않거나, 한 영역에 있는 동안 다른 영역

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두 영

역간의 연결을 끊는다(Nippert-Eng, 1996). 반

면, 직장과 가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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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ors)은 직장과 가정 간의 경계를 제거하

고 각 영역의 면을 혼합하는 것을 선호한다.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고 영역 간의 경계가 존

재하지 않거나 매우 희미하며(Ashforth et al., 

2000), 직장에 가족사진을 놓거나 동료들을 저

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초대하거나, 직장에

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을 통해 두 

영역의 요소를 통합하고자 한다(Nippert-Eng, 

1996).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일 관

련 반추, 분리선호의 관계

직무요구-자원모형(Job D-R model)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을 둘러싼 업무환경은 노동자들에

게 직무요구(job demand)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를 높일 수 있지만, 직무자원(job resource)으로 

활용된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즉,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 

업무 사용이 항상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이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태도에 따라 긍정적 결과 혹

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

는 직장과 가정에 대한 분리 선호에 따라 근

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직무요

구 혹은 직무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전 연구결과에서도 분리를 선호하는 사람

은 퇴근 후 스마트폰의 장점이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했고 직장 영역 밖에서 업무관련 스마

트폰 사용을 줄임으로써 가정생활을 촉진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보고했다(Duxbury, Higgins, 

Smart & Stevenson, 2014). 즉, 분리 선호자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비자

발적인 것이며,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을 방해

하는 직무요구로 지각될 수 있다(Derks et al., 

2016). 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업무

와 관련된 반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인지

적인 문제해결 숙고보다는 정서적인 반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설 4.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과 정서적 반추 간의 정적관계를 분리선호

가 강화할 것이다.

한편, 일과 가정 영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직무자

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모바일 기술의 도입

으로 업무유연성과 통제감이 증가되어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Kossek, 

Ruderman, Braddy, & Hannum, 2012). 즉, 통합 

선호자의 경우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

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며(Derks et al., 2016), 

근무시간 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자발적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두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직무자원으로 지각할 것

이며, 반추의 초점을 업무관련 정서의 반추보

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과정에 둠

으로써 문제해결 숙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분리선호의 관점

에서 해석하면,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근무시

간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 숙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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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과 문제해결 숙고의 정적관계를 분리선호가 

약화시킬 것이다.

위에서 가정한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는 근무

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일 관련 

반추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데 그치

기보다는, 앞의 가설(2, 3)에서 가정하였던 근

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소

진이나 직무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

폰 사용이 직무소진이나 직무열의에 미치는 

총 효과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의 검

증은 매개효과의 항상성을 가정한 기존의 매

개모형 연구와 달리 조절변인에 따른 매개효

과의 변화추이를 보여줌으로써 비일관적인 매

개효과의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선호의 

조절효과 가설과 같은 맥락에서,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이 정서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반추의 간접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해결 숙

고의 간접효과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6.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반추를 통

해 정서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

질 것이다.

가설 7.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직무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기업에서 근

무하고 있는 남녀 직장인이며, 다양한 교육과

정에 참여한 소규모(20~25명) 집단들을 대상

으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별도의 설문응

답시간을 제공하고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설문

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대부분 회수되었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81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190명

(49.9%), 여성 191명(50.1%); 20대 122명(32.0%), 

30대 81명(21.3%), 40대 131명(34.4%), 50대 47

명(12.3%); 근무기간 평균 7.45년(SD= 7.07); 

일반사무/관리 135명(34.5%), 생산/기술 94명

(24.7%), 영업 7명(1.8%), 서비스 65명(17.1%), 

전문 63명(16.5%).

그림 1. 변인 간 관계 및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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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Derks와 Bakker(2014)의 근무시간 외 업무관

련 스마트폰 사용 척도(intensive smartphone-use 

scale)를 사용하였다(예: 나는 퇴근 후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 한다). 

총 4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α=.78).

일 관련 반추

Cropley와 Zijlstra(2011)가 개발한 일 관련 

반추(Work-Related Rumination Questionnaire, 

WRRQ) 척도 중 정서적 반추 5문항(예: 업무

시간 외에도 일 문제로 짜증이 난다)과 문제

해결 숙고 5문항(예: 여가시간에 업무관련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을 사용하였다. 두 

하위요인 모두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적 반추 α=.92, 문

제해결 숙고 α=.83이었다.

정서소진

Schaufeli, Leiter, Maslach와 Jackson(1996)이 개

발한 직무탈진 척도(MBI-GS)를 번안 및 타당

화한 한국판 척도(Shin, 200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탈진의 대표적인 하위요인으

로 여겨지는 정서소진 5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

쳐있음을 느낀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α

=.85).

직무열의

Schaufeli와 Bakker(2003)가 개발한 직무열의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를 

사용하였다. 활력 6문항(예: 일을 할 때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헌신 5문항(예: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몰입 6문항(예: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으로 구성되어있다. 세 하위요인 모두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활력 α

=.80, 헌신 α=.86, 몰입 α=.78이었고, 전체 신

뢰도는 α=.90 이었다.

분리선호

Kreiner(2006)가 개발한 분리선호(segmentation 

preferences) 척도를 사용하였다(예: 나는 회사 

일은 회사에서만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총 

4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α=.73).

업무량

Bakker, Demerouti, Taris, Schaufeli와 Schreurs 

(2003)가 개발한 업무량(Workload) 척도를 이용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인들(정서소진,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량의 

영향을 통제하였다(예: 나는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총 3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α=.56).

분석방법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일 관련 반추를 통하여 정서소진 및 직무열

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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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일 관련 반추, 정서소진 및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서 분리선호의 조절효과 및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모델 7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

폰 사용과 분리선호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을 검증과 함께 조절변인인 분리선호의 수

준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변화의 유의성 

지수(index)를 제공해 준다. 추가분석으로 실시

한 정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의 매개효과

의 차이는 Lau와 Cheung(2010)이 제안한 절차

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bootstrap

을 통해 두 매개효과 차이의 유의성 검증하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개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의 모든 분석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대

표적인 직무스트레스원으로 여겨지는 업무량

의 영향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와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근무시간 외 업

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정서적 반추(r=.51, 

p<.001), 문제해결 숙고(r=.41, p<.001), 정서소

진(r=.26,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

며, 직무열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한편 매개변인으로 고려된 정서적 반추는 

정서소진(r=.67, p<.001)과 정적 상관을, 직무

열의(r=-.30, p<.0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제해결 숙고는 직무열의(r=.34,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소진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조절변인으로 고려된 

분리선호는 정서적 반추(r=.23, p<.001)와 정

1 2 3 4 5 6 7

1 스마트폰사용 -

2 정서적 반추 .51*** -

3 문제해결 숙고 .41*** .21*** -

4 정서소진 .26*** .67*** -.00 -

5 직무열의 .09 -.30*** .34*** -.38*** -

6 분리선호 -.04 .23*** -.32*** .40*** -.32*** -

7 업무량 .17*** .18*** .14** .19*** .24*** .18*** -

평균(M) 2.50 2.66 3.03 3.04 3.24 3.85 3.87

표준편차(SD) .85 .84 .72 .77 .55 .76 .55

주 1. 스마트폰 사용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임.

*p<.05, **p<.01, ***p<.001.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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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을, 문제해결 숙고(r=-.32, p<.001)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타당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

들의 측정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911, TLI=.898, 

RMSEA=.065, SRMR=.079로 수용가능 한 적합

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잠재변인과 측정문항 간 표준화 요인

계수를 살펴본 결과 .429~.888로 한 문항 외

에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모든 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에 대해 Fornell과 Larcker가 제안한 

구성개념신뢰도(CR)가 .749~.922로 모두 .70 

이상이었으며, Hair, Anderson, Tatham 및 

William(1998)이 제안한 분산추출지수(AVE)도 

.472~.695 로 대부분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

렴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는 .023~.727로 .8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아 잠재변인 간 변

별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연구모형 검증

일 관련 반추의 매개효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직

무태도(정서소진,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일 관

련 반추(정서적 반추, 문제해결 숙고)의 매개

역할을 반영한 병렬 이중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설검증을 위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직

접효과 및 매개가설(1a, 1b, 2, 3)의 경로를 포

함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정서적 

반추와 직무열의의 관계 및 문제해결 숙고와 

정서소진의 관계를 추가한 모형을 대안모형으

로 설정하였다.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은 그림 2

와 같다. 분석결과 기본모형의 적합도(CFI=.90, 

TLI=.88, RMSEA=.08)에 비해 대안모형의 적합

도(CFI=.92, TLI=.91, RMSEA=.07)가 다소 양호

하게 나타났으며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카

이스퀘어 차이검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chi=91.3, △df=2, p<.001), 설명력이 높은 

대안모형을 가설검증을 위한 최종모형으로 삼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모형을 

통해 보았을 때,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

모형 X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739.00 284 .91 .90 .07

기본모형 661.91 202 .90 .88 .08

대안모형 570.65 200 .92 .91 .07

표 2. 모형 간 전반적 적합도 비교

그림 2. 기본모형(상) 및 대안모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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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사용은 정서적 반추(β=.58, p<.001)와 문

제해결 숙고(β=.5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

시간 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

서적 반추뿐 아니라 문제해결 숙고가 함께 증

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a와 1b가 지지

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와 3에서 설정한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을 10,000회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신뢰구

간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먼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반추를 매개로 정서소진에 미

치는 정적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Bootstrap CI .379, .579), 근무시간 외 업

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해결 숙고를 매

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정적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ootstrap CI .141, 

.312).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분리선호의 조절효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

서적 반추의 관계에서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분리선호는 근무시

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적 반추 

사이의 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40, p<.05). 이러한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단순

회귀선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리선호의 평균 및 ±1 표준편차 

수준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사용

이 정서적 반추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모두 

유의했으며,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조건부 효

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러한 조절효과를 도식적으로 그림 3에 제시하

였다.

한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이 문제해결 숙고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한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분리선호는 문제해결 숙고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β=-.31, p<.001),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분리

선호의 수준에 관계없이 문제 해결 숙고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 

p<.001). 따라서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를 가정

한 가설 5와 가설 7이 기각되었다.

정서적 반추와 분리선호의 조절된 매개효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

서적 반추를 통해 정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분리선호의 수준에 따라 

Path Estimate SE
95% Bias-corrected CI

LLCI ULCI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정서적 반추 → 정서소진
.427 .057 .325 .554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문제해결 숙고 → 직무열의 
.130 .026 .083 .188

표 3.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소진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일 관련 반추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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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수

매개변수: 정서적 반추 종속변수: 정서소진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se b se

(상수) 2.39*** .26 .84*** .23

(통제:업무량) .07*** .07 .05 .12* .05 .09

(a)근무 후 스마트폰 사용 .50*** .04 .50 -.10** .04 -.12

(b)분리선호 .28* .05 .26

(a) × (b) .14* .06 .40

정서적 반추 .65*** .04 .7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090 (95% CI: .016, .166) 

선행변수

매개변수: 문제해결 숙고 종속변수: 직무열의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se b se

(상수) 2.37*** .23 1.63*** .21

(통제:업무량) .17** .06 .13 .21*** .05 .21

(a)근무 후 스마트폰 사용 .32*** .04 .37 -.06 .03 -.09

(b)분리선호 -.31*** .04 -.32

(a) × (b) .08 .05 .26

문제해결 숙고 .27*** .04 .4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020 (95% CI: -.008, .054) 

*p<.05, **p<.01, ***p<.001. 근무 후 스마트폰 사용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임

표 4.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소진,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일 관련 반추의 매개추의 매개

효과와 분리선호의 조절효과

b se t LLCI ULCI

분리선호

M-1SD .39 .06 6.49*** .272 .509

Mean .50 .04 11.75*** .413 .579

M+1SD .60 .06 10.33*** .487 .716

표 5.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적 반추의 관계에서 분리선호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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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해 조

절된 매개 지수(index)의 95% 신뢰구간을 확인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x=.090, 95% CI(.016, .166)]. 이러한 매개

효과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

인 분리선호의 ±1 SD 값을 이용하여 간접효

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

이, 분리선호의 각 수준에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했으나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반추를 매개로 

정서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분리선호가 클

수록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

이 지지 되었다.

추가분석 : 매개효과 차이 비교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기본 연구모형에

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자

동적 사고과정을 통해 정서반추와 정서소진을 

높일 것이며(가설 2), 통제적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숙고와 직무열의를 높일 것이라(가

설 3)는 차별적 매개경로를 가정하였으나, 최

적모형을 찾는 과정에서 정서적 반추가 직무

열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 숙고가 정

서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이 보다 

적합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가설에 포

함되지는 않았던 정서소진에 대한 문제해결 

숙고의 매개효과와 직무열의에 대한 정서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가설로 설정했

던 차별적 매개경로와 추가된 매개경로의 간

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자동적 사고

과정과 통제적 사고과정의 매개경로를 차별적

으로 설정한 가설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u와 Cheung(2010)이 고

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의 크기의 차이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반추의 

정적 매개효과(가설2) 뿐 아니라, 문제해결

의 부적 매개효과(추가1) 또한 유의했으며

그림 3. 분리선호의 조절효과

분리선호

분리선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정서적 반추 → 정서소진)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1SD(-.760) .253 .043 .171 .338

Mean .322 .034 .257 .392

M+1SD(+.760) .390 .047 .303 .489

표 6.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정서적 반추,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서 분리선호의 조절된 매

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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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074, 95% CI(-.147, -.015)], 두 간접효

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

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문제해

결 숙고를 통해 정서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간

접효과도 보여주긴 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았으며, 정서적 반추를 통한 효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

트폰 사용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문제해결 숙고의 정적 매개효과(가설3) 뿐 아

니라, 정서적 반추의 부적 매개효과(추가2)도 

유의했으며[indirect=-.206, 95% CI(-.294, -.142)], 

두 간접효과의 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정서적 반추를 통해 직무열의를 감소

시키는 간접효과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정

서적 반추의 부정적인 효과는 문제해결 숙고

를 통한 긍정적 효과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

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동적 사고과정은 정서

적 반추를 통해 정서소진과 직무열의에 영향

을 미치며, 통제적 사고과정은 문제해결 숙고

를 통해 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가지는 직무영역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정서소

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영향

과정에서 자동적 사고와 통제적 사고의 개념

틀을 이용하여 정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

의 역할을 확인하며, 개인의 분리선호가 이러

한 사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

Indirect

Effect
SE BootLLCI BootULCI

M1 (가설2)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정서적 반추 → 정서소진
.427 .057 .325 .554

M2 (추가1)
근무 후 스마트폰 사용

→ 문제해결 숙고 → 정서소진
-.074 .033 -.147 -.015

매개효과 차이(M1-M2) .352 .068 .225 .493

M3 (가설3)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문제해결 숙고 → 직무열의
.130 .026 .083 .188

M4 (추가2)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 정서적 반추 → 직무열의
-.206 .039 -.294 -.142

매개효과 차이(M3-M4) -.076 .048 -.178 .010

표 7. 매개효과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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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사용은 정서적 반추를 통해 정서소진

을 증가시키고,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직무열

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a, 1b, 

2, 3 지지). 즉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

폰 사용이라는 사건이 근로자에게 자동적 사

고(정서적 반추)와 통제적 사고(문제해결 숙고)

를 모두 유발하며, 자동적 사고로 인해 직장

에서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자동적 반추를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직무태도

로 이어지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

을 맞춘 통제적 사고 즉, 문제해결 숙고를 하

게 될 경우 긍정적인 직무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근로자의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근무

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정

서적 반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가설 4지지), 이는 정서적 반추를 통해 

정서소진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6지지). 이러

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분리선호를 가지는 

개인은 직장과 가정 영역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근무시간 외에 업무관련 스마트

폰 사용을 제한하고자하기 때문에 분리선호가 

높은 개인이 낮은 개인보다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정서적 반추를 더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정서

소진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분리선호의 수준에 관계없이 문제해결 숙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효과의 크기 변화

도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5, 7 기각). 상관분석

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과 분리선호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분리선호와 문제해결 숙고는 상

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퇴근 후 업무관련 연락

이 근로자 개인의 분리선호 수준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도하

지 않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면이 있으며, 분리선호가 높을수록 직

장과 가정 영역을 분리하려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연락과 관계없이 문제해결 숙고를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동적 사고과정 및 통제적 사고과정

을 바탕으로 설정한 정서적 반추 및 문제해결 

숙고의 차별적 매개경로 이외에도, 정서적 반

추를 통하여 직무열의의 감소로 이어지는 매

개효과와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직무열의의 

증가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

을 확인하였다. 노력-회복 모델(effort-recovery 

model, Meijman & Mulder, 1998)에 의하면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은 개인이 더 이상 업무 

요구에 직면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정서적 반추는 지속적으로 정서적 각성 상태

를 유지하게 하며, 이는 축적된 스트레스로 

이어져 회복을 손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직무

열의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Hopstaken, van 

der Linden, Bakker, & Kompier, 2015; van der 

Linden, Frese, & Sonnentag, 2003). 한편, 문제해

결 숙고와 정서소진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결

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는 문제해결숙고를 

통해 다음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원을 보충

해주는 회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Bennett, 

Gabriel, Calderwood, Dahling, & Trougakos, 

2016; Cropley et al., 2012; Syrek et al., 2017). 

Kinnunen 등(2017)의 연구에서도 낮은 일-가정 

간 분리와 높은 문제해결숙고로 특징지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직무소진이 낮게 유지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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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는 점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

에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추가분석을 통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소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주로 정서적 반추가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

트폰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서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가 비등한 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이 정서소진이나 직무열의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문제해결 숙고는 직

무열의에 대한 긍정적인 매개변인 역할이 주

된 역할이지만, 정서적 반추는 정서소진에 대

한 긍정적인 매개역할 뿐 아니라 직무열의에 

대한 부정적인 매개역할 까지 하는 주요 매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소진이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써 정서적 반추와 유사

한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데 반해, 문제해결 

숙고는 정서적 반추만큼 감정적 반응이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Kinnunen et al., 2017), 정서

소진이 문제해결 숙고보다 정서적 반추와 큰 

관련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

는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시

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정서

적 반추와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정서소진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

써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정서(정서적 반추) 및 인지(문제해결 숙

고)적 사고과정과 그로인한 직무에 대한 태도

(정서소진, 직무열의)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업무성과, 효율

성 등과 같은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미시적 관점의 연구로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고 하겠다.

둘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를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인의 심리

적 반응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상이한 효과

를 확인하고 비교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

존의 연구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

폰 사용의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긍정

적 및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차별적 과정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본 연구가 

자동적 사고과정을 통한 정서적 반추와 통제

적 사고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긍

정적 및 부정적 효과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그 동안 주로 가정영역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던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의 효과 연구를 직무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

트폰 사용이 퇴근 후 개인의 삶(웰빙, 회복, 

스트레스 등)이나 가정생활(일-가정 갈등, 가정

생활만족 등)과 관련된 변인들과 가지는 관련

성을 주로 연구해왔다(예: Derks et al., 2016; 

Derks et al., 2015; Ohly & Latour, 2014; Chesley, 

2005).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관

심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스마트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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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근무 후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명

칭 그대로 업무와 관련된 사용이기 때문에 가

정이외에 개인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본 연구의 시도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반추를 통해 정서소진을 증가

시키고 직무열의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는 퇴

근 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업무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근무시간 이외에 가

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 일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부정적

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서소진

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

마트폰 사용이 문제해결 숙고를 통해 직무열

의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 외 업무관

련 스마트폰 사용은 문제해결 숙고보다 정서

적 반추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반추는 직무열의도 감소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에

서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않는 권리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고 이를 명시하도록 한 근

로계약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연락을 금지하

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나 합의가 조성되지 않

아 결국 입법화되지 않은 점을 교훈 삼아, 일

방적인 금지보다는 세부적인 지침사항과 기준

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이 정서적 반추를 유발하고 정서소진을 증가

시키는 과정에 있어 분리선호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개인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 연락 및 처리는 개인에게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분리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은 환경과 개인의 성

향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유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환경 적합(Person-Environment Fit)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일치하

는 경우 갈등과 스트레스 감소, 웰빙 증가 등

을 통해 개인에게 이롭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Kreiner, 2006). 이러한 개인-환경 적합은 직무

만족, 스트레스, 이직 등 직장 생활의 전반을 

예측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개인의 성향과 일

치하는 직무환경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적으

로 직장과 가정의 분리를 통한 일과 삶의 균

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에서 근무시간 외에 업무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것을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직무환경

이나 조직문화를 조성할 때 개인이 분리 혹은 

통합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근무시간 외

에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 연락 및 처리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정에서 직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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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반적인 시간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

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업무 연

락을 주고받거나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고 있

다. 개인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 데스크

탑,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가정

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개인의 정서, 인지 혹은 직무태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정보

통신기술(예, 스마트폰)의 사용은 조직 문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Fulk, Schmitz, & 

Schwarz, 1992; Markus, 1994; Orlikowski, 1992, 

2000). 예를 들어, 직장과 가정의 분리에 대한 

조직의 지원(분리규범)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

무관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나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개인의 반

응이 달라질 수 있다(Derks et al., 2014). 또한 

분리규범과 같은 조직문화와 개인의 성향의 

적합성은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

용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적 맥락을 고려하

여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의 효

과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가 더 체계적

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반을 두어 단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

다. 또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모든 변인을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통방법 편

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횡단 설계에 기반을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거

나 일지연구(diary study) 등을 통해 변인들을 

반복 측정하여 하루의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다음날 혹은 이후의 직무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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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martphone Use During Off-job Time on

Emotional Exhaustion and Job Engagement:

Mediating Effect of Work-related Rumin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egmentatio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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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mechanism between smartphone use during 

off-job time (smartphone use) and job attitudes (emotional exhaustion, job engag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381 employ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martphone use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emotional exhaustion through emotional rumination and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job engagement through problem-solving pondering. And the indirect 

effects of emotional rumination were relatively strong. In addition, the indirect effect of emotional 

rumination was found to increase more as the segmentation preference of the worker increased. 

Considering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 segmentation preference of the worker is expected to 

increase as work-life balance is emphasized gradually, the effect of smartphone use through emotional 

ruminations on emotional exhaustion or job engagement will be increa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 smartphone use during off-job time, work-related rumination, segmentation preference, emotional 

exhaustion, job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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